
SM 신증설 허용 유보
상공부, 석유화학산업계 의견수렴 … 삼상, 대만과 합작 난관

정부는 현재 투자지도대상 품목으로 신규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S M의 신증설을 당분간 허용치 않기

로 했다.

상공자원부는 그동안 과잉설비투자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석유화학산업의 경기가 최근 크게 호전,

국내 일부기업이 설비증설 의사를 밝혀와 수출조건부로 제한적인 설비증설을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

해왔다.

삼성종합화학은 최근 생산전량을 수출한다는 조건하에 대만의 C h i M e i와 합작으로 연산 2 0만톤 규모

의 SM 생산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.

이에 럭키·유공·동부화학·현대석유화학·대림산업 등 6개 SM 생산기업과 미원유화·효성바스

프·신아·제일모직 등 S M을 중간소재로 사용하는 4개 PS 및 ABS 수지 생산기업들은 특정기업만

의 신증설 허용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.

석유화학제품은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 등으로 국제시황이 크게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석

유화학기업들의 잇따른 돌발사고로 공급부족이 빚어지면서 국제시세가 크게 등귀하고 있다.

상공부는 그러나 그동안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가격 낙폭이 워낙 컸던 터라 최근의 국제시세 폭등에

도 불구 가격이 아직 9 1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 겨우 제조원가에 근접하고 있는 것

으로 판단하고 있다.

특히 이같은 가격회복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

틈 신증설 허용 문제는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상공부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기업에 대해 SM 등의 장기수급 전망을 제출토록 요청하고 이를 유

관 연구기관의 장기예측과 비교해 신증설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. 

현재 S M의 국내 생산능력은 럭키 3 3만톤, 유공옥시케미칼 2 5만3000 톤, 삼성종합화학 2 4만톤, 동부

화학 21 만톤, 현대석유화학 1 2만5 0 0 0톤, 대림산업 1 2만톤 등 총 1 2 7만8 0 0 0톤 정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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